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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오벤처 4사 8월29일 공동IR

한국바이오벤처협회는 8월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에서 코스닥 등록 바이오벤처 4사

를 참여기업으로 하는 <제4회 상장바이오기업 공동 IR> 행사를 개회한다.

참여기업은 뉴로테크, 아이비진(인바이오넷), 영인프런티어, 오스코텍 등 4사이다.

뉴로테크파마는 뇌질환 및 염증성질환 블록버스터 신약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.

뇌졸중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Neu2000은 미국에서의 임상1상을 마치고, 현재 다국적 임상2상을 준비하고 

있으며, 2007년 8월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주 및 생산공정개발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팬젠을 흡수 합병

해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 분야에 진출하며 바이오제약기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.

아이비진 2008년 7월 인바이오넷에서 상호를 변경하며 기술사업 중심 기업에서 허브비즈니스 중심 기업으로 

탈바꿈하고 있다.

기존 바이오 기술 및 진단기술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식품분야 사업, 생태독성물질 처리사업, 생활건강분야 

사업, 디자인 및 IT 등 다양한 융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국내 최초로 의료산업 가치공동체 사업인 메드

진 사업을 통해 의료, 미용, 헬스케어, 외식 등의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있다.

영인프런티어는 2007년 8월 상호 및 생명공학분야 과학기기로 기반사업을 변경하고, 2008년 4월 에이비프런

티어를 흡수 합병해 바이오사업에 본격 진출한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고의 항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으

며, 국내외 항체를 공급하고 있다.

오스코텍은 골다공증 및 관절염, 치주질환 관련 합성신약 및 천연물신약 개발 분야에서 특화된 R&D 역량을 

보유하고 있으며, 뼈관련 질환 R&D 과정에서 축적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기능성 소재 및 완제품, 치과용 뼈

이식재 사업화를 통해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동시에 구축함으로써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한국형 바이

오기업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.

참여기업별 투자설명회 및 투자상담 데스크 운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기업설명회(IR)는 바이오기업에 

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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